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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수의 심정

- 지옥 문턱에 서서

작성일: 2011. 8. 19. 금 새벽 3:00~4:50

작성자: 주사랑빛

[ 한밤중에 동생으로부터 힘들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미리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여러 차례 섭리로 이끌었으나, 

 결국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동생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생과 생명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옥 불구덩이를 바라보며 

 슬피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곳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는데 

 온통 어둡고 습하며 금방이라도 악취가 밀려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슬픈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나 예수는 지금 지옥 불구덩이 입구에 서 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단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 또 나를 사랑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구나.

너무 슬프구나.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나의 재림을 맞아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이들을 위해 긴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죄가,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지 않은 죄가

이토록 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나를 붙잡고 사랑했을 텐데...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며 

사람을 통해, 만물을 통해 

여러 현상을 통해 알려주었지만 

스스로 마음 문 걸어 잠그고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니 

이 죄가 이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구나. 

이제는 알려나? 알겠지. 

후회하며 슬피 울겠지. 

그러나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사망길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 

저는 지금 지옥 문턱에 서서 저들을 바라봅니다. 

제 눈에는 또 다시 피눈물이 흐릅니다.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신부가 되어 제 옆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인데.

 

제 옆자리는 오늘도 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평생을 지켜보며 그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니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겠지요. 

가슴이 아프다 못해 쓰라립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가슴은 더 하시겠지요.

(그때 주님 곁에 선생님이 주님의 손을 잡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눈부시게 흰 슈트를 입고 계셨고 

 주님과 함께 슬픈 눈으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선생이 어느새 제 곁에 와 있습니다. 

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웁니다. 

대신 지옥 고통 받겠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결심이 내 마음을 위로합니다. 

선생을 진정 사랑하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사랑의 한을 풀어 준 유일한 내 사랑, 

그는 오늘도 담대히 나를 위해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여. 

이 심정을 널리 전하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사 제발이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여 

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저들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심정이 내 심정에 녹아내립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선생의 손을 잡고 지옥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선생과 함께 지옥 불길 속의 그들을 봅니다. 

고통 속 그들의 절규가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선생은 다짐합니다. 

자신의 희생과 생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선생이 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여. 

선생을 구하소서. 

당신이 진정 사랑하여 태초부터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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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을 구하소서. 

다시는 이 문턱을 넘어 강 건너로 가는 

인생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가 간절히 고합니다.

아, 나의 애인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가니 

이 슬픔이 차고 넘쳐 내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리는구나. 

선생이 나의 마음을 받고 

오늘도 애인에게 긴급히 편지 쓰듯이 

말씀을 써 내려가는구나. 

부디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귀히 말씀을 받고 

나와 선생의 애탐을 깨달아 함께 외쳐야 할 텐데.

나의 사랑들이여. 

오늘도 여전히 나는 지옥 문턱에 서 있다. 

이 새벽에도 지옥 문턱을 밟고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수많은 자들이 있구나. 

내 애인들이구나. 

외쳐 다오. 

내 심정을 널리 외쳐 다오. 

한 생명을 애인으로 보고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선생과 같이 생명을 보아 다오. 

모든 것을 다 바쳐 마음껏 사랑해 주는 

나 예수의 사랑과 같이 생명을 사랑해 다오. 

사랑은 강하다. 

사랑은 결코 지옥 문턱을 넘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 사랑을 생명들의 마음에 심어다오. 

이것이 너희들의 가장 큰 사명이요,

나의 심정을 헤아리는 길이다. 

사랑한다면,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 해 다오. 

선생을 바라본다. 

오늘도 내 사랑은 생명을 위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구나.

누가 무어라 해도 나의 심정을 완벽히 받은 자이다. 

사랑하니까 그리한다. 

훗날 때가 되면 

마치, 광산이 폐광하듯이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자가 없어 

지옥문이 영원히 닫힐 것이다. 

그때까지 단 한 생명도 저 문턱을 넘어가지 않게 하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안타깝구나. 

모두 시대를 외쳐라. 

선생을 증거하여라. 

그리하여야 생명들이 내 품에 안긴다. 

뺏기지 않는다. 

미리미리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의 슬픔을 멈춰 다오.  

오직 섭리사에 나의 비밀을 은밀히 풀어 놓았으니 

섭리사만이 알 수 있어 행할 수 있다.

선생에게 딱 붙어라. 

그래야 나와 딱 붙는다. 

나와 딱 붙어야 마지막 날에도 휴거된다.

나의 말을 받는 자가 힘이요, 능력이다.

지구촌에 나의 말을 받는 자는 많으나 모두 부분적이다. 

전체를 받고 아는 자는 유일한 자, 선생뿐이다. 

 

섭리사 대표로 부흥강사가 나와 선생의 심정을 

완벽히 받았구나. 

함께 지옥 문턱에 서 있다. 

그러니 그녀는 다르다. 

나와 선생과 함께 온몸으로 이 고통을 체휼한 자이다. 

섭리사 너희도 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다오.

내 신부의 위로를 받고 싶구나.

오늘 새벽은 더욱 그러한 날이구나.

사랑하여 심정을 내려 놓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